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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내가 가꿔온 꽃이 꺾이지 않을 권리

내 용

생각의 씨앗 하나를 가슴속 깊은 흙에 묻고

매일 밤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력이 담긴 물을 주었습니다.

가끔은 남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

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.

햇볕을 쬐고 마음이라는 비료도 주며 겨우 피어 낸 꽃 한 송이

어느 날‘툭’하고 줄기를 꺾는 한 번에, 내 마음도 꺾이는 듯 아파왔습니

다.

저작권은 꽃을 꺾어간 사람에 대한 벌이 아닌,

그 꽃과 꽃을 정성스럽게 가꿔준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

정성껏 키운 꽃이 주인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때,

꺾여서 아팠던 꽃들도 다시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.

꽃의 주인이 누구인지,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는 일

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정원을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.

우리의 작은 존중이 모여, 세상은 더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.


